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사랑하는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내린 결정이기에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스승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국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동료들과 함께 

배우며, 미래의 의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입니다.

  여러분이 복귀를 결심한 만큼, 이제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수업 운영과 학사 처리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학사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정당한 

학업과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할 것입니다. 

  대학은 여러분이 차질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강의실로 돌아와 직접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을 운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의 학업 복귀는 여러분 개인의 의사로서의 성장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고 우리나라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따뜻한 4월 봄날에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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